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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 서울에서 또 유세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1) 유세가 잘 진행이 돼서 다 마

무리가 되는 거야 인제. 신림동이 저녁 일곱 시인가에 마지막, 노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신림동에서 있었어. 내가 하도 선거중앙본부 일 때문에 동

네, 우리 지역구 쪽을 한 번도 못 갔었거든 선거 내내. 그래 한번은 그래

도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잡혀가지고 맨 마지막 시간 일곱 시인가로 

후보가 참석하는 유세를 신림동 개천변 거기서 하게 되어있어요. 공영주

차장 있는 데서. 그래서 나도 가서 연설을 해야 되니까 거길 이제 갔지. 

갔더니 막 후보연설이 끝나가고 있더구만. 근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더

라고. 그래서 후보가 연설을, 마지막 연설을 끝내시고 후보는 먼저 떠나

시고 내가 이제 가서 연설을 끝내고 캠프를 돌아오는데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니까 정몽준이가 단일화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거를 대변인 맡고 있는 김행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

요. 기자들이 우리한테 확인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당신들한테 정식으로 통보한 거냐’ 확인한다는 거야. 아, 이게 진짜 큰

일났더구만. 선거가 다 끝났는데 그게 아홉시 뉴스에 나가면 야단나겠더

구만. 확인이 되면은. 그래서 내가 차를 빙빙 돌리고선 캠프를 안 들어갔

지. 밖에서 저녁을 먹구선 대변인실에다간 ‘절대로 확인해 주지마라, 우

린 들은 바가 없다(고 해라).’ 실제로 우리한테 공식 통보한 게 아니니

까.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 

그러고 있는데. 아홉시 뉴스에 우리한테 확인됐버리면 큰 뉴스가 되는 거 

1) 2002년 대통령선거 전날인 12월 18일 상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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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고 밖으로 빙빙 돌다가 한 아홉시 반인

가 열시쯤 해서 들어갔지. 후보도 그때 들어오시고. 보니까 인제 통보가 

온 거야. 단일화 이제 취소한다. 이유도 없어. 그냥 단일화 취소한다고 

허구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또 인제, 정몽준 후보하고 연락이 안 돼. 

(노무현) 후보보고, ‘후보가 그래도 정몽준을 찾아가서 왜 그렇게 됐는

가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시 번복을 하도록 해야 된다’ 설득을 하는

데 후보가 그렇게 헐 생각이 없는 거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인제 그 종론

가 어디 유세에서 말하자면 정동영이하고 추미애하고 단상에서 올라오라

고 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무슨 표현이 있었다고 나중에 그렇게 들리더라

구. 그럼, 그렇다면 가서 사과하고 허면 될 거 같애. 근데 후보가 안 갈

라고 그러네. 딴 사람이 막 설득해도 안 갈라고 그래. 그래 내가 들어가

서 이거는 그렇게 허면 안 되고 이건 지금 선거 다 끝났는데, 이겼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내일 파탄이 나면은 이게 무슨 꼴이 나겠느냐고. 가셔

서 하셔야 되고 이건 노 후보 개인만의 선거가 아니고 국가의 명운이 걸

려 있는 선건데 그렇게 허시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해도 영 안 돼. 그래, 

나하고 좀 언성을 높였어. 인제. 이게 뭐 개인으로 허는 일이냐고. 그랬

더니 한참 생각했더니 가시겠다고 그러더구만. 

         그래가지고 정대철 의원2)이 모시고 인제 갔어요. 근데 가다가 차가 유턴

(U turn)을 한다는 거야.(웃음) 정몽준의 집으로 가다가 차가 유턴을 헌

다는 거야. 그래 유턴하는 차를 또 막아 세워가지고 겨우 설득을 해가지

고 정몽준이 집에까지 간 거 아니에요. 난 안 따라갔고 정대철 위원장이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 아니에요, 

응? 문전박대를 당해서 돌아가서 주무셨지.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가 치러

진 거예요. 

         나는 그때는, 내가 완전히 녹초가 되어가지고 자구서 (선거 당일) 한 아

홉시쯤 일어났나? 열시쯤 일어나서 보니까 지고 있더구만. 분위기가. 지

구(지고) 있는 분위기라. 출구조사를 했거든 그때 인제. 출구조사 헌 거

를 보니까 안 되겠어 선거가. 지는. 열시쯤인가? 열한시쯤 내가 보골(보

고를) 받아보니까 조금 지는 분위기더라고. ‘아 이거 완전히 짜장면 배

달하다 아주 망가뜨렸구나’(웃음) 싶은 생각이 들더구만. 그래가지고 오

전만 해도 아, 지는가 부다 해가지고 ‘도리 없지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

지 어떡하겠어. 정몽준이가 그렇게 해갖고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거지’ 

2) 당시 선대위원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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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있는데 한 열두시쯤 되니까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라. 젊은 사람

들이 투표장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시, 두시가 되니까 

막 대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출구조사에서 (득표)율이 자꾸 올라가더구만. 

그러고 났는데 막 각종 인터넷에 투표하자는 글들이 뜨고 막 휴대전화들

을 하고 그게 막 시작되더니 세시, 네시 되니까 어, 이기는 쪽으로 가더

구만. 그러니까 그날 열두시부터 한 세시 사이에 엄청나게 막 전화들 하

고 막 이렇게. 그게 순전히 국민들 자발적으로 이뤄진 거거든. 순전히 국

민들 자발적으로 이뤄져가지고 세시, 네시가 되니까 확실히 이기는 선거

다 라는 느낌이 탁 잡히더구만. 

         나중에 케이티(KT) 사장한테 들어보니까 이천(2,000)만 통화가 이뤄졌다

고 하더만, 그날. 십구(19)일날. 케이티(KT) 역사상 최고라고 그러더구

만. 그날 하루에만 이루어진 전화통화가 이천(2,000)만 통화. 그게 전부 

이제 투표 독려하는 전환거지. 그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승리까지 간 거

지. 그래가지고 선거를 기적적으로 이긴 거야. 내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 대통령이 되는 거는 자기가 뭐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되는 길을 점지를 받는 거야. 되는 길을 점지를 받는 거라. 그래 

쭉, 김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전혀 처음부터 안 된

다고 생각했던 길이거든? 후보 때부터. 경선 때부터 안됐다고 생각했던 

일이 광주에서 무너져서 되고, 경선 단일화해서 또 되고, 또 단일화 취소

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모바일로 해갖고 또 되고 

허는 걸 내가 보니까 노 대통령이 되는 길이 딱 이게 고비 고비 길을 넘

어오는 과정을 통해 보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했는데 결

국 그게 되고, 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가 큰 대선을 두 번 치러보

고 나서 ‘아, 대통령이 되는 길은 정해져 있구나, 운명이구나, 정해져있

구나’ 그런, 내가 생각이 탁 들더라고. 

■■■■    구술자 구술자 구술자 구술자 주요이력주요이력주요이력주요이력

1952. 충남 청양 출생

1971.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5.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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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 1975.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

1979. 돌베개출판사 설립(대표) 

1980. - 1982.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1983.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985.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대변인, 정책실차장, 총무국장 

1987.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의원 

1988.05 제13대 국회의원(평민당, 서울 관악을) 

1988. 국회 광주민주화운동특별위원회 간사 

1988. 평민당 원내부총무 

1991. 신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92.05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관악을) 

1993. - 1994. 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 

1995.07 - 1995.12 서울시 정무부시장 

1996. 국민회의 총선기획단 단장 

1996.05 제15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서울 관악을) 

1996.05 - 1997.05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1997.07 - 1997.12 새정치국민회의 대선기획본부 부본부장 

1997.12 - 1998.02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위 간사 

1998.03 - 1999.05 제38대 교육부 장관 

2000.04 - 2000.12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0.05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서울 관악을) 

2000.12 - 2001.03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1.03 - 2001.09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2.05 - 2002.06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상임 선대본부장 

                  새천년민주당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02.09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 본부장 

2003.10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기획단장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관악을) 

2004.06 - 2006.03 제36대 국무총리 

2006.10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 

2007.09 - 2007.10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후보 

2009. 시민주권 상임대표

2011.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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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위에서 활약했다. 3당 합당 이

후 신민당과 통합한 민주당에 함께 있었으나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으로 

다시 당적이 갈렸다. 노 대통령이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로 입

당한 이후에는 줄곧 같은 당에서 활동했다. 노 대통령이 1998년 종로 재보선을 

통해 10년 만에 재선의원이 되고 교육위를 맡을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 상임위에

서 만나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때 중앙선대위 기획본부장을, 참여정부에서 국

무총리를 역임했다.

2012.05 -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

2012.06 - 민주통합당 당대표(2012년 현재) 


